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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 - A New Accounting Principle for the Management of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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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식경영에서는 정보기술을 이용한 지식의 신속한 공유와 확산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한다. 이를 위하여는 투입한 자원의 크기와 활동의 결과를 즉시 평가하여 보고해주는 회계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회계시스템은 활동의 발생에 비하여  상당히 늦고 부족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경우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회계시스템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나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문제의 근본원인이 전통적인 회계원리에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회계원리에서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경우 회계처리의 결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을 제공할 뿐이며,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회계보고서의 제공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회계원리 AIA(Activity Information Accounting, 활동정보회계)는 거래의 이중성을 활동가치와 대응가치의 대응이라는 방식으로 실현시킴으로써 활동과 관련하여 현업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를 선별하지 않고 회계처리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AIA는 전통적인 회계원리에서는 불가능하였던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와 활동기준원가보고서(ABC)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동시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분개원리를 모르는 현업의 누구라도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활동 발생과 동시에 회계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어서 지식경영에 적합한 회계원리이다.

Abstract

The Management of Knowledge makes corporate profit through rapid share and spread of knowledge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This requires the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which can offer the real time accounting information about the input resources for business activity and the result from it. It, however, is the problem that the traditional accounting system has generally offered relatively late information to the time when activity happened and relatively deficient information to what business activity made. The traditional system always makes the efforts of solving the problems to be failure. The reason is why traditional accounting principle adopts the rule of matching debit against credit for bookkeeping. The rule of matching of traditional accounting only offers balance sheet and statement of income and expenses. It can not offer the accounting reports which show the information of business activities such as cash flow information by activity and activity based costing information.

AIA – Activity Information Accounting, the new accounting principle takes and uses all activity information which happens in business activity in making accounting reports by adopting the rule of matching activity value against response value for fulfillment of dual effects of accounting events. Therefore AIA can offer not only balance sheet and statement of income and expenses but also statement of cash flows (direct method) and report of activity based costing which the traditional accounting principle has failed to offer. And also AIA is suitable accounting principle to the Management of Knowledge because it makes anyone having no knowledge of traditional journalizing be able to accomplish accounting procedure when the activity happens.

知識經營에 적합한 새로운 會計原理 AIA
徐 元敎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의의

지식은 토지, 노동, 자본 등 전통적인 생산자원과는 달리 유한하지 않으며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영조직에서 지식의 이러한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는 지식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식경영을 도입하는 경영조직에서는 반드시 지식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영정보시스템도 수직적이고 순차적인 시스템에서 수평적이고 동시적인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식경영의 정보기술인프라가 공유시스템을 가지는 것은 동시적이고 수평적으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경영조직에서 정보의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인사, 생산, 영업등 비회계시스템의 경우에는 동시적이고 수평적인 지식의 공유가 가능한데 비하여 회계시스템의 경우에는 동시적이고 수평적인 지식의 공유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통적으로 회계정보는 항상 늦으며 부족하다. 그러나 회계정보는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회계시스템의 이러한 문제점은 지식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대체로 회계시스템의 이러한 문제점을 시스템의 기술적인 면에서의 개선만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는 설계가 필요하고 설계는 그와 관련된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임을 이해하면 그 한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회계시스템의 문제는 시스템의 기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회계원리의 문제이며 따라서 회계시스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회계원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회계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의 원인을 회계 원리에서 찾지 않고 전산시스템등 기술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고자 한 것에 대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전통적인 회계 원리의 문제점의 파악과 개선을 통한 본질적인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그 동안 일반적으로 회계를 활동과 유리된 별도의 기능으로 인식해 온 시각을 바꾸어 회계시스템을 인체의 신경망과 같은 것으로 파악, 기업의 활동과 동시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지식경영을 도입·실행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기체가 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비록 지식경영이 확고한 이론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경영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지식경영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전통적인 회계시스템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지를 분석한 후 문제점을 정리한다. 전통적인 회계시스템의 한계가 왜 전통적인 회계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지식경영에 주고 있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2장에서 지식경영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지식경영과 회계시스템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지식경영에 적합한 회계시스템은 어떠하여야 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회계원리와 회계시스템의 관계를 설명하고 회계시스템의 한계가 시스템의 기술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계원리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회계원리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전통적인 회계원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지식경영에 적합한 회계원리로서 활동 발생과 동시에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원리인 활동정보회계(AIA)를 설명하고 지식경영에서 추구하는 지식의 공유와 확산에 활동정보회계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회계원리 하에 집필된 일반적인 회계 문헌들을 토대로 전통적인 회계원리의 특징을 연구하고 이의 한계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이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회계원리를 제시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회계원리가 어떻게 전통적인 회계원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Ⅱ.  지식경영에 적합한 회계시스템

  1.  지식경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지식경영(Management of Knowledge)은 최근 들어 미국 등 유명대학에서 경영학의 연구대상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아직 완벽한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지식경영은 경영현장에서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크랜필드 매니지먼트 스쿨이 유럽의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식경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지식경영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다수(73%)의 응답자들이 ‘기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을 창조하고 확산하고 실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를 통해서 보면 지식경영은 지식의 창조, 확산 및 활용을 통하여 기업의 부가가치(이익)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지식경영은 지식을 기업활동의 기본적인 토대이며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과 노동을 핵심요소로 간주하였던 산업사회의 경영이나 데이터와 기술을 핵심요소로 인식하였던 정보사회의 경영에 비하여는 판이하게 다른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경영에서 경영의 일반적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영은 계획, 조직, 충원, 협동, 지휘 및 통제의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5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자는 기능에 관련된 구조적 활동, 의사결정 및 인간의 상호작용에 관여한다.2) 

경영에서 의사결정은 경영조직의 성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조직에서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경영성과의 창출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Herbert A. Simon에 의하면 의사결정 과정은 문제의 파악, 설계 그리고 선택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3) 

의사결정의 첫번째 단계인 문제의 파악 단계에는 정보가 필수적이다. 정보(Information)란 그것이 제공되는 양식과 내용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데이터를 뜻한다. 데이터(Data)는 사실, 이미지 또는 소리로서 특정한 직무에 적합하고 유용할 수 있지만,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4) 데이터(data)는 정보시스템의 투입요소로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raw data)’이며, 정보(information)는 ‘시스템에 투입된 데이터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처리·조직화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거나, 제공된 것이 지식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정보는 이전의 지식을 보충하거나 수정하며, 정보를 제공 받은 사람에게 이전에 알지 못하였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려 줌으로써 의사결정상의 불확실성(uncertainty)을 줄여 준다.5)
매일경제의 두뇌강국보고서에서는 몬산토의 지식경영 이사였던 비핀 주나카르의 말을 인용, 기술은 지식경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술 그 자체만으로는 지식경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고 있다.6) 즉 지식경영에서는 회사 내에 구축한 공식화된 관리기능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기여하고 이를 보다 더 가치 있는 지식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그 결과 경영조직은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로부터 더 많은 가치를 얻어낼 수 있게 된다. 

지식경영을 도입한 기업들은 대체로 최고지식경영자(CKO)라는 직위를 만들어 이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지식자산의 재고, 습득, 생성, 조직, 전파 및 측정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단지 처음 단계일 뿐이고 조직에 존재하는 지식(사람들의 머리 속에, 종이에, 컴퓨터에 들어 있는 지식은 조직에 의해 ‘포착’되어야 한다. 또한 지식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들과 직원들이 조직의 전반적인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한다.7) 요컨대 조직에 존재하는 정보는 조직 내에서 쉽게 포착되고 신속하게 접근 가능함으로써 조직에 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때 비로소 지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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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론은 조직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직내의 자료의 흐름에 수학적·과학적·기술적 이론들을 적용시킨 것이다.8) 조직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란 상급자와 하급자간, 동료간, 단위부서 간, 조직 내부와 조직 외부간 등에 있어서의 의사소통 또는 정보전달을 말한다. 정보이론의 측면에서 지식경영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용이한 포착과 신속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이상적인 네트웍은 완전연결형(all channeled network)이다. 완전연결형에서는 구성원이 모두 리이더가 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 이 네트웍은 간단한 일상적인 업무나 복잡한 과제에 관계없이 동시에 잘 해결할 수 있으며, 일상업무는 수레바퀴형으로 복잡한 과제는 원형으로 바꿀 수 있는 신축성을 가질 수 있다. 각 개인이나 집단의 만족도도 높다.

[그림1] 이상적인 네트웍9)
지식의 창조에 그치지 않고 이를 조직 내에 확산·활용함을 통하여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지식경영에서는 조직의 네트웍이 완전연결형이 되어야 한다. 유럽 100개 기업에 대한 지식설문조사에서 ‘지식경영을 수행하고 책임지는 조직 내 계층(knowledge leader)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모든 구성원의 일’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책임자가 없다’고 응답한 것10) 은 구성원이 모두 리이더가 될 수 있는 완전연결형이 지식경영에 적합한 네트웍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전사적 참여가 이뤄질 때 지식경영은 성공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완전연결형의 네트웍은 유기체의 신경망을 연상시킨다. 인간은 신체의 내부와 외부의 환경변화를 신경계에 의하여 알게 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먼저 수용기(receptor)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는데, 이 수용기에서 전기적 및 화학적 변동은 뉴론(neurone)의 표면을 따라서 구심적으로 신경흥분이 전도되어 해당 중추신경계에 도달되고, 환경 변화를 알게 되면 즉시 인체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원심신경을 통하여 신경흥분(impulse)을 효과기(effector)에 보내어 적절한 활동을 하게 한다.11) 인간의 신경계는 네트웍의 유형의 측면에서는 완전연결형의 네트웍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신경계의 자극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기업의 경우 신경계는 곧 정보시스템 이다. 따라서 기업은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기업활동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완전연결형 네트웍을 이상적인 네트웍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완전연결형 네트웍이야말로 인간의 신경계와 같이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 변화를 즉시 감지하여 이를 적절한 활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연결형은 기업에서 실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것은 인체의 경우 네트웍인 신경망이 자연발생적·본원적으로 구성되는데 비하여 기업에서는 네트웍인 정보시스템이 인위적으로 구성 및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기업간의 경쟁에서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보 기술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기업의 활동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은 컴퓨터, 장거리 통신, 웍스테이션 및 정보의 저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기업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시스템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넓은 개념으로서 정보시스템을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무 절차, 정보, 인간 그리고 정보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정의12) 함으로써 기업을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지식경영을 수행하는 조직을 지식경영정보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정보시스템에서는 인간이 정보 및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직무절차를 통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한다. 지식경영을 수행하는 지식경영정보시스템에서는 정보 및 정보기술을 이용한다는 면에서는 종전의 경영정보시스템과 같으나 이를 이용하여 지식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식을 확산·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가치(이익)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경영정보시스템과 다르다. 창출된 기업의 가치와 그 과정은 새로운 지식이 되어 기업의 지식경영의 틀 속에 포함됨으로써 새로운 기업가치의 창출에 기여한다. 

지식경영을 위한 이상적인 정보시스템은 정보기술을 이용, 완전연결형의 네트웍을 구성하여 정보를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함으로써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통하여 최선의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  지식경영과 회계시스템의 관계 

회계정보시스템은 단순히 회계시스템(accounting system)이라고도 부르는데, 최근에는 컴퓨터의 도입과 함께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구조 내의 하부구조로서 회계정보의 입력·처리·출력을 다루는 컴퓨터시스템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경영정보시스템은 기업경영을 위한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경영의 기능에 따라 다시 회계정보시스템·생산정보시스템· 재무정보시스템· 마케팅정보시스템· 인사정보시스템 등으로 세분된다. 회계정보시스템은 이렇게 분류되는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 정보시스템들 중의 하나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계정보시스템은 회계과정에 의하여 설명되기도 한다. 회계과정(accounting process)이란 회계가 수행되는 과정으로 회계처리과정과 회계보고과정으로 나누어진다. 회계처리과정은 측정과정으로서 거래를 기록·분류·요약하는 과정, 즉 거래발생부터 회계보고서의 작성까지의 과정이다. 그리고 회계보고과정은 전달과정으로서 측정된 회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13) 

미국회계학회의 기초적 회계이론에 관한 보고서(ASOBAT : A Statement of Accounting Theory)의 정의에 따르면 회계란 ‘경제적 정보를 측정·전달하는 과정으로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14) 또한 회계의 정보 전달적 역할은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에 의해 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연결고리(a crucial link)로 간주되고 있다.15)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는 본질적으로 계량적 정보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화폐가 경제적 사건을 측정하는 기본단위로 사용된다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고 할 것이다.16) 회계정보시스템은 기업의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하위시스템으로서 기본적인 자료처리와 재무제표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회계시스템과 기업내부관리와 통제를 위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회계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17) 

회계정보시스템을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할 때 사용자는 사업조직의 외부사용자와 내부사용자의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사용자의 요구는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와 같은 재무제표이다. 내부 사용자들의 요구는 공통된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데, 사업조직의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회계정보시스템은 내부 및 외부요구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지식경영에 있어서 회계정보는 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이익극대화와 재무구조의 견실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사업조직의 회계정보시스템과 조직 환경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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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사업조직의 회계정보시스템과 환경과의 관계18)
회계정보시스템은 계량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조직 내에서 제공되는 다른 정보, 예컨대 인사정보, 마케팅정보 및 생산정보 등 비계량적 정보들에 비하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회계정보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끼치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회계정보는 경영활동을 촉구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경영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예를 들면, 예산책정액과 실제비용과 큰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는 비용보고서는 경영자에게 정확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둘째로, 회계정보시스템은 가능한 한 대안들 중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게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면 회계정보는 가격을 결정하거나 구매할 자산을 선택하고자 할 때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후자의 역할의 중요성은 여러 대안들의 장점에 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19) 

요컨대 지식경영에서 회계정보시스템은 의사결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확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량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회계시스템은 정보이용자의 대상에 따라, 그리고 회계보고의 목적·대상에 따라 재무회계·관리회계·세무회계 등으로 세분되고 있으며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는 기업외부의 일반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일반목적의 재무보고서(general purpose financial statements) 중심의 회계로,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회계관습에 구애 받지 않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적합한 재무정보를 생성시키는 회계로, 세무회계(tax accounting)는 세법에 의해 기업이 부담할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회계로 설명된다.20) 

재무회계에 의해 작성되는 재무제표는 다른 분야의 회계, 즉 관리회계·회계감사·세무회계의 기초가 되고 모든 분야의 회계가 사실은 하나의 기업활동으로부터 기반을 두고 산출되므로 재무회계를 포함하는 모든 회계정보는 분야와 관계없이 기업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지식경영을 위하여 회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로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로부터 가공된 다양한 회계정보가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이 있으며 그외에 중요한 회계정보로서 원가보고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다양한 경영분석표 등이 있다. 

대차대조표는 특정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기업활동의 결과로 창출된 순이익의 배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금흐름표는 기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지식경영에 적합한 회계시스템 

회계정보시스템의 설계자들은 경영자들이 요구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야만 한다. 회계정보시스템은 이러한 필요 조건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만약 경영자가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거나 빈약한 정보를 받았다면 그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회계정보시스템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경영에 적합한 회계시스템은 지식경영에 필요한 회계정보를 활동 발생과 동시에 왜곡됨이 없이 완전하게 제공하는 회계시스템 이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완전연결형 네트웍의 회계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인간과 같은 정보유기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활동 발생과 동시에 회계정보가 제공되기 위하여는 전산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활동정보가 입력되는 즉시 회계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회계시스템을 경영정보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으로 보는 견해를 따를 경우 회계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이 아닌 다른 정보시스템은 정보의 처리 및 제공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산정보시스템·마케팅정보시스템·인사정보시스템 등 비회계정보시스템은 활동이 발생한 경우 이로부터 ‘정보의 수집 → 보고서의 제공’의 정보 제공절차를 밟으나 회계정보시스템은 ‘정보의 수집 → 분개 → 보고서의 제공’의 정보 제공절차를 밟음으로써 다른 정보시스템에 비하여 한 단계를 더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하여 비회계정보시스템은 전산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활동 발생과 동시에 해당 정보를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회계정보시스템은 논리적 및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식경영을 위하여는 분개단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회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완전한 회계정보의 제공이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함께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와 활동기준원가보고서 등 일반적인 회계원칙에서 규정한 회계보고서의 제공은 물론이고 전통적 회계보고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물가변동회계, 인적자원회계, 기업가치회계 등 의사결정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회계보고서의 제공을 말한다. 물가변동회계 등의 보고서는 아직 그 작성원칙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결국 활동정보로부터 산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모든 활동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회계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Ⅲ.  전통적인 회계원리의 한계

  1.  회계원리와 회계시스템의 관계 

원리(principle)란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원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일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으뜸가는 규정이다. 따라서 원리는 자체적으로 존재하며, 원리 이외의 모든 일체는 원리에 의해서만 존재한다.21) 이러한 원리의 정의에 의하여 회계원리를 정의한다면 회계의 으뜸가는 규정을 회계원리라고 할 수 있다. 회계원리를 정의하기 위하여 회계를 먼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회계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기업의 언어(language of business)라고 할 수 있다. 회계의 본질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회계학의 학문적 성격 때문에 지금까지 정확하게 정의된 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정의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전통적인 정의에 의하면 회계는 특정한 경제단위의 재무활동을 측정·분류·요약하여 재무정보를 산출하고, 그 산출된 재무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고 분석해 주는 기능을 가진다고 하여 정보의 생산측면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정의를 함에 있어서 기업의 많은 이해관계자 들의 의사결정(decision making)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사결정에의 유용성측면을 강조하고 있다.22) 이렇게 볼 때 회계원리 란 기업의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원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회계원리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회계방정식 또는 회계등식(accounting equation)이다. 회계방정식은 회계원리에서 설명되는 모든 회계원칙의 출발점이 되는데, 경제적 사건을 식별하고 측정, 기록하는 기본원리이기도 하다. 이 회계방정식이 의미하는 것은 특정시점에서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일정한 관계 즉, 자산총액은 부채총액과 자본총액의 합계와 항상 일치하는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23)
[image: image4.png]2 B

R

au

W
)

L

[

o

HAFEA ALY

T a=

3]

A




회계방정식에 의하여 전통적인 회계의 장부기입 방법인 복식부기의 유효성이 입증된다. 복식부기는 회계상의 거래를 왼쪽인 차변과 오른쪽인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장부기입으로서 이를 거래의 이중성이라고도 한다.24) 전통적인 회계는 이와 같이 별도의 특별한 처리원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적 사건의 식별에서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인 회계의 순환과정을 가진다. 회계의 순환과정에서 가장 첫 단계는 거래를 최초로 기록하는 단계인 분개이다. 분개는 거래를 첫째, 어느 계정에 기입할 것인가 둘째, 해당 계정의 차변 또는 대변에 기록할 것인가 셋째,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며 분개를 위하여는 계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25) 

 [그림3] 회계의 순환과정26)
최근에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회계분야에서도 컴퓨터가 도입되어 기본적인 자료처리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대체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회계정보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스템이란 특정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의 조직체라고 정의되며, 이러한 시스템은 입력, 처리, 출력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시스템은 현대사회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왜냐하면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한데, 이 정보들 중 대부분을 회계정보시스템이 산출하기 때문이다.27)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는 일련의 회계처리절차는 기본적으로 수작업자료처리절차와 크게 차이가 없다. 컴퓨터자료처리시스템을 수작업에 의한 회계정보의 산출에 이용되는 기본적인 회계자료처리절차와 관련시켜 요약하여 비교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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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컴퓨터자료처리절차와 수작업자료처리절차의 비교28)
따라서 회계시스템의 정보처리 절차와 회계시스템의 처리 결과 제공되는 회계보고서는 회계원리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 관련 발명특허가 현재까지 특허 제1153715호의 경우29) 가 유일한 사례이지만 미국의 경우 전통회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기울이고 있으며 회계 관련 발명특허가 상당히 있는 편이다. 이들은 대체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계처리방식이 전문가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사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계처리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새로운 회계원리를 변경했다기 보다는 정보 입력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근본적인 개선에는 실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특허 사례30) 1건과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사례 1건31) 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왜 회계원리의 변경에는 실패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입력방식을 보면 Brown 등은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을 통하여 은행계정이 변동하였을 때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Brown et al, column 1, lines 40-42  & column 2, lines 36-39) Nadel도 현금의 수입과 지출 시에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Nadel, p.2, lines 35-38) 물론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동반하지 않는 발생주의(accrual basis)에 의한 회계처리도 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예컨대 Brown의 경우에는 상각대상 자산의 감가상각을 비용지출의 Category에 포함된 자산의 구입시에 시스템에 설정해 둔 상각방법에 따라 자동으로 수행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Brown et al, column 3, lines 42-52) Nadel의 경우에는 현금수입과 현금지출이 아닌 경우의 회계처리는 Journal Entries기능을 사용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차변과 대변을 알지 못하면 회계처리가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Nadel, p.4, lines 18-26)

다음으로 처리 가능한 기업활동을 보면 Brown 등과 Nadel은 공히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의 발생을 중심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활동은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다. Brown 등과 Nadel은 발명의 취지와 시스템의 개발이유를 대기업과 달리 제한된 범위의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소규모 기업을 위한 것(Brown et al, column 1, lines 22-29 & Nadel, p.1, lines 6-7)에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현금 수입과 지출 중심의 회계처리로 인하여 완전한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제공 가능한 회계보고서를 살펴보면 Brown 등의 경우 회계처리의 결과 제공되는 회계보고서는 (a) Income/Expense (cash basis),  (b) Accruals,  (c) Statistical의 3가지(Brown et al, column 8, lines 44-46)으로서 체계적인 회계보고서라 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제공되지 못한다. 또한 (b) Accruals의 경우에도 완벽한 발생주의에 의한 보고서가 아니라 현금지출 시에 시스템상에 미리 설정해 둔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정도의 보고서에 그치고 있다. Nadel의 경우에는 Balance Sheet(대차대조표)와 Statement of Income and Expenses(손익계산서)가 제공된다. (Nadel, p.4, lines 48-49) 그런데 회계보고서는 사용자가 완벽하게 입력한 경우에 그 내용이 충실해질 수 있는 것이다. Nadel의 경우 비록 Balance Sheet와 Statement of Income and Expenses의 두가지 재무제표가 제공된다고는 하나 현금 중심의 입력 방식을 택함으로 인하여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반영한 재무제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Nadel은 중요한 재무제표의 하나인 cash flow statement(현금흐름표)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cash flow statement는 별도의 가공작업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Nadel, p.4, lines 40-44)

요컨대 Brown 등과 Nadel은 공히 전통적인 회계처리의 한계로부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회계원리의 개선에는 실패하고 있다. 전통적인 복식부기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만을 재무제표로 제공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최근 들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현금흐름(Cash Flow), 활동기준원가(Activity Based Costing) 및 기업가치(Economic Value Added) 등 다양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회계처리방식은 회계처리를 위하여 차변계정과 대변계정을 대응시켜 분개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회계처리원리를 요구함으로 인하여 회계처리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요구하며 제공 가능한 회계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다. 

  2.  전통적인 회계원리의 한계 

루카 파치올리(Lucas Pacioli)가 1494년 11월에 회계실무가들 사이에 전문적인 비결로서 오랫동안 사장되어 오던 복식부기를 집대성하여 《산술, 기하, 비 및 비례 총람》(Summa de Arithmetica, Geometria, Propotioni et Propotionalita ; Summa)이라는 책을 베니스에서 출판함으로써 일반에게 복식부기를 저서로서 소개한 세계 최초의 공로자가 되었다 함이 학계의 총설이다.32) 전통적인 회계원리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분개를 하도록 요구한다. 전통적인 회계원리에서는 차변과 대변이라는 형식의 틀에 기초하여 활동정보 중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회계정보화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차변과 대변이라는 형식의 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계처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A.C.Littleton은 기입의 이중성(二重性)과 대차(貸借)의 균형성이 복식부기의 핵심이라고 했다. 기입의 이중성 또는 거래의 이중성은 하나의 거래에 대해 두 가지 사항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으로,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양쪽(차변과 대변)이 같은 금액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말한다. 대차의 균형성은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항상 동일한 금액으로서, 차변과 대변은 평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복식부기에서는 이 원리를 응용하여 전계정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비교하여 그것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그 기록·계산의 정부 여부를 자동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만일 합계액이 서로 틀리는 경우에는 그 계산이나 기록 어딘가에 잘못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복식부기의 자기검증기능(자기통제기능 : self-control function)이라고 부르는데, 복식부기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33)
복식부기의 자기검증기능은 현재까지도 복식부기를 기업회계의 일반적인 회계원리로 채택하게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전산에 의한 정보시스템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자기검증기능이 수기시대의 그것과 똑같이 수행되고 있지는 않다. A.C.Littleton이 말한 기입의 이중성에 대하여 Chatfield는 기입의 이중성에도 세 종류가 있다고 하였다. 즉, 분개장과 원장과의 장부의 이중성, 차변과 대변을 대립시킨 계정형식의 이중성, 각 거래를 두 번 전기하는 이중성이다.34) 복식부기가 처음 만들어져 사용되던 수기시대에는 이들이 당연히 그렇게 수행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복식부기의 자기검증기능은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매우 유효한 기능으로 작동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산화된 회계시스템에서는 이들 중 어느 것도 그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전산화된 회계정보시스템에서는 분개장과 원장이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며 차변과 대변의 입력도 이제는 어느 한쪽만의 입력에 의하여 상대 계정의 금액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시스템에서는 의미가 없게 되었고 각 거래의 두 번 입력은 상상 조차 할 수 없다. 심지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시산표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입력한 회계데이터에 의하여 원장 등과 동시에 제공되므로 전산시스템은 회계의 순환과정 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회계원리는 분개라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의 유효성은 복식부기의 대차형평의 원리가 검증해 왔다. 그러나 전산화에 의한 회계정보시스템이 일반화된 현재에는 분개라는 단계는 여전히 남아 있으나 자기검증기능은 더 이상 수기시대와 같은 방법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즉 전산화된 회계정보시스템에서는 데이터의 정확성만이 검증과제가 될 뿐 대차형평의 원리 따위는 고려할 과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DB : Database)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조직내의 다양한 의사결정, 계획 및 통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이라기 보다는 어떠한 조직 내에서 다수의 이용자에 의해서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적으로 조직되고 관리되는 데이터의 모음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실시간 접근성(real time accessibility), 계속적인 변화(continuous evolution), 동시 공유(concurrent sharing) 및 내용에 의한 참조(content reference)의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35) 따라서 전산시스템에서 처리되는 회계 데이터는 회계정보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시스템상에서 다양하게 가공되어야 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이지 더 이상 경직되게 차변 또는 대변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계정금액이 아닌 것이다.

전통적인 회계원리에서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해 온 분개라는 과정은 자기검증기능을 가짐으로 인하여 그 존재의의를 가졌으나 이제 자기검증기능이 무의미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회계처리에 짐이 되고 있다. 즉 수기시대에는 비록 분개절차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분야이었으나 자기검증기능이라는 부동의 장점으로 인하여 분개가 가지는 여타의 부정적인 측면이 전혀 부각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전산시스템이 일반적인 업무기반이 된 지금은 분개로 인하여 전통적인 회계원리가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제거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회계원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회계처리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요함으로써 회계정보가 필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보유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사실상 회계처리를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회계처리를 포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사회적으로 공평과세의 실현 불가능과 지하경제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예컨대 그 동안 정부에서는 과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장부 없이 과세하는 과세특례제도를 없애기로 하고 이를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결국 현실적으로 회계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있다.36) 

다음으로 전통적인 회계원리의 문제점은 회계처리에 특정한 전문인력 집단의 접근만을 허용함으로써 회계정보를 조직 전체적으로 공유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기업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현업담당자 들은 자신이 수행한 활동을 스스로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활동의 방향을 보다 가치 있는 쪽으로 수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회계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 회계정보는 회계부서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 정보의 공유는 지식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의사결정을 위하여 가장 필수적인 정보인 회계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지식경영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회계원리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분개를 요구하므로 논리적으로 활동의 발생과 동시에 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즉시 회계처리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실시간(real time) 제공이 불가능하다.37) 지식경영에서는 정보의 즉각적인 공유와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회계원리에 의하면 회계정보의 흐름을 활동 및 회계정보 이외의 활동정보의 흐름과 유리되게 일정한 시차를 두고 유지함으로써 이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전통적인 회계원리는 현업부서에서 제공한 활동정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만을 위한 별도의 정보처리 경로를 거치게 하므로 조직내에 이상적인 네트웍을 구축해 놓았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회계는 이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한다.

전통적인 회계원리가 가지는 시차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신속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자 최근 들어서는 회계처리를 회계부서에서 전담하지 않고 자동분개를 이용하여 현업에서 바로 회계처리를 하게 하는 시스템을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것은 자동분개가 이름처럼 모든 회계처리를 자동으로 처리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자동분개는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정형적으로 상대 계정과목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모든 회계처리를 자동으로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처리의 시간을 다소 단축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회계처리의 과정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 자동분개가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역시 분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회계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분개를 필요로 하는 전통적인 회계원리는 분개로 인하여 회계정보가 제한된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진다. 분개를 통하여서는 회계보고서의 제공을 위하여 가공 가능한 정보는 차변과 대변의 정보에 그친다. 차변과 대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회계보고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뿐이다.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업에서 현금흐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현금흐름표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회계처리에 의하여는 현금흐름표를 일반적인 회계처리의 순환과정에서 제공할 수 없다. 현금흐름표는 기업회계기준에서 기본 재무제표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회계처리가 종료된 다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38) 그나마도 간접법이 대부분이어서 가장 중요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현금흐름표
회사명 :                                                              단위 :     원

	과   목
	제 × (당) 기
	제 × (전) 기

	
	금    액
	금   액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당기순이익(손실)

2. 현금의 지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1. 감가상각비
2. 퇴직급여
3. ……………
3. 현금의 수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1. 사채상환이익
2. ……………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2.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3. 이연법인세차의 감소(증가)

4.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5. 미지급법인세의 증가(감소)

6. 이연법인세대의 증가(감소)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 유가증권의 처분
2. 장기성예금의 감소
3. 토지의 처분
4.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 현금의 단기 대여
2. 유가증권의 취득
3. 토지의 취득
4. 연구개발비의 지급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 단기차입금의 차입
2. 사채의 발행
3. 보통주의 발행
4.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 단기차입금의 상환
2. 사채의 상환
3. 유상감자
4. ……………
Ⅳ. 현금의 증가(감소)

    (Ⅰ＋Ⅱ＋Ⅲ)

Ⅴ. 기초의 현금
Ⅵ. 기말의 현금
	
	
	
	


[그림5] 기업회계기준 상의 현금흐름표(간접법)

전통적인 회계원리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현금흐름표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고 차변과 대변의 정보만을 선별하여 처리하기 때문이다. 39)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회계원리를 유지하면서 직접법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간접법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분개과정에서 아예 직접법 현금흐름표 작성에 필요한 현금흐름정보를 포함시키는 분개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회계처리로부터 바로 직접법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해진다.40) 그러나 이러한 경우 전통적인 분개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제거할 수 없다.41)
전통적인 회계원리에서는 현금흐름표와 아울러 활동별원가계산보고서 등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다양한 회계보고서들을 회계처리와 동시에 제공하지 못한다. 전통적인 원가계산이 간접비를 정확하게 배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최근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원가계산인 활동기준원가(ABC)도 전통적인 회계원리에서는 제공되지 못한다. 전통적인 당기순이익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의 증가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여 새로이 제시되고 있는 경제적기업가치(EVA)의 보고서도 전통적인 회계원리를 통하여는 제공되지 못한다. 전통적인 회계원리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활동원가계산보고서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원가계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활동정보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분개를 통하여 제공되지 못하는 회계보고서가 속속 제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환경의 변화와 함께 그 요구사항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전통적인 회계원리는 근본적으로 유연성을 결여하고 있다.

회계정보는 오늘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s)의 역할 증대와 함께 사회전반적으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회계원리는 이들을 위한 회계정보의 제공에도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비영리부문은 대체로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다. 단식부기는 특정 계정(대체로 현금이 된다)을 중심으로 이의 증감 시에 회계를 기록하는 부기방식으로서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등 전반적인 경영현황을 정확히 제공하지 못하며 정확성을 검증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인해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회계처리방식이다. 그러나 비영리부문에서는 비교적 쉽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이를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회계투명성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부문 등에서 기업형회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42) 

지식경영은 지식의 즉각적인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정보기술을 이용한다. 지식경영은 정보기술의 이용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오늘날 발전된 정보기술은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회계원리는 발전된 정보기술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회계시스템은 기존의 독립적이고 비통합적인 성격을 지양하고, 시스템 전체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한 구성부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이다. 최근의 데이터베이스 모형의 핵심은 회계시스템을 의미론적 데이터모형으로 모형화 할 때, 차변, 대변, 계정 등과 같은 복식부기의 구성요소를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장부시스템하에서의 분개장, 총계정원장 등과 관련한 회계가공체이다. 즉 회계데이타를 수작업으로 분류, 저장, 전기, 가공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지 결코 실체는 아니라는 것이다.43) 

회계원리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원리이다. 따라서 그 자체로는 의미가 전혀 없다. 전통적인 회계원리가 지식경영을 위한 정보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회계보고서를 제공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면 전통적인 회계원리는 포기되어야 한다.

Ⅳ.  지식경영에 적합한 회계원리

  1.  활동정보와 회계정보 

일반적으로 회계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활동으로 정의된다. 과거에는 수탁책임의 관점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현대 회계에서는 정보적 관점을 강조한다.44) 여기에서 회계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고,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정보이므로 일반적인 회계의 정의에서는 회계정보에 의사결정을 위한 모든 활동정보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활동정보에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 즉 취득활동, 생산활동 및 매출활동 등에서 활동과 관련하여 파악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활동정보는 전통적인 회계원리를 위한 전표의 작성 이전에 품의서나 결의서의 형태로 먼저 제공된다. 전통적인 회계는 이들 원시 활동정보로부터 분개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한다. 취득활동의 경우 원시활동정보는 거래명세표나 검수보고서 등이 될 것이다. 생산활동의 경우에는 생산일보가, 매출활동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 등이 원시 활동정보가 될 수 있다. 

취득활동을 예로 들면 취득한 상품이나 재산의 가격과 이에 관련된 품목과 수량 등이 취득을 위하여 지불한 금액과 함께 거래명세표와 결의서에 기록된다. 생산활동의 경우 생산일보에 생산활동에 관련된 모든 원시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는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생산자원의 양, 생산자별 사용시간, 기계가동시간, 생산물의 수량 등 자세한 정보가 기록된다. 

활동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원시정보를 모두 파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통적인 회계원리에서는 차변과 대변의 형식으로 처리되는 분개의 틀 속에 포함될 수 없는 정보는 정보의 처리과정에서 배제시킴으로써 회계정보에 이른바 재무적인 정보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전통적인 회계원리는 정보처리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회계의 정의에서 정의된 모든 활동정보를 포함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회계의 한계는 회계를 통일된 회계단위와 단일한 정보시스템으로 유지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회계원리가 완벽하다면 그 원리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회계원리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만을 회계보고서로 제공할 뿐이다. 그 결과 일상적인 경영의사결정을 위하여 보다 많이 요구되는 회계보고서, 예컨대 제품별 원가계산보고서 등은 제공되지 못한다. 

제품별 원가계산보고서는 일반적인 회계처리로는 제공될 수 없고 일반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파악된 자원의 소비금액을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파악된 배부기준으로 나누어 개별 제품이나 개별 사업단위의 원가를 계산해내는 절차를 통하여 구해진다. 이로써 전통적인 회계에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공하는 회계를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일상적인 원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원가계산서등 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회계를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라 하여 회계를 2개의 분리된 회계단위와 시스템으로 나누고 있다. 

전통적인 회계원리를 고집하는 입장에서는 원가계산에 필요한 정보는 분개과정에서 포함시켜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되게 하면 모든 회계보고서가 제공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굳이 전통적인 회계원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전통적인 회계원리에 의하여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보고서 중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 제공될 뿐이므로 정보 제공의 역할 면에서는 전통적인 회계원리는 이미 그 의미를 많이 상실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회계원리의 존재 이유에는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검증해 줄 자기검증의 기능이 있다는 것 밖에는 남아 있지 않게 되는데, 만일 자기검증기능 마저도 다른 효과적인 대안에 의하여 대체 가능해 진다면 전통적인 회계원리의 존재 이유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 절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전통적인 회계원리에 의하여는 기본적으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공하는 재무회계정보가 제공될 뿐이므로 회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요구가 제시될 때마다 별도의 회계정보시스템을 추가하여야만 한다. 최근들어 당기순이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익 개념으로 제안되고 있는 경제적기업가치의 예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회계원리에 의하여는 계산이 용이하지 않는데 이것이 보편화 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별도의 회계단위와 시스템이 필요해질 것이다.

별도의 회계단위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회계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회계만을 제공하는 기업에 비하여 회계부서의 규모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는 활동은 한 번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활동정보는 이미 어딘가에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단지 회계원리가 이를 한 번에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여러 번 정보를 가공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인하여 회계비용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회계원리는 회계보고서의 형식도 지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인데 대차대조표는 차변과 대변의 형식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다.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지만 그 명칭에서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차변과 대변을 금액적으로 서로 대조하는 형식으로 기재함으로써 차변에는 보유자원의 내역을, 대변에는 이의 원천을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록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반드시 이러한 형식의 보고서가 최선일 수는 없을 것이다. 차변과 대변의 형식을 깨뜨려 보다 유연한 형식으로 재무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면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알기 쉬운 형식으로 보다 의미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45) 

지식경영에서 정보는 동시적으로 확산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보기술이나 정보시스템의 지원은 최근 들어 거의 완벽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발달된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기업에서 발생한 활동정보는 대체로 동시적으로 확산되고 공유될 수 있다. 그러나 활동정보 중 회계정보 만은 회계원리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6] 전통회계와 AIA의 회계정보네트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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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영을 위하여는 활동의 발생과 동시에 모든 활동정보가 가공되어 필요한 보고서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활동의 발생과 함께 필요한 회계보고서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통적인 회계원리가 개선되어야 한다. 활동의 발생과 동시에 회계보고서가 제공되기 위하여는 첫째, 현업에서 누구나 회계처리를 위한 별도의 형식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계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둘째, 시스템 상에서 회계처리를 위한 모든 정보가 한 번의 기록이나 입력으로 처리 가능하여야 한다.

  2.  활동정보회계 AIA

지식경영을 위한 회계원리의 개선목표는 현업에서 활동발생과 동시에 활동정보를 한 번 입력 또는 기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가 완료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활동정보의 입력이 곧 완벽한 회계정보의 입력이 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회계는 활동과 관련된 재무적 정보를 중심으로 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보고서를 제공한다. 따라서 회계에서는 재무적 정보의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회계처리를 통하여 모든 재무적 정보보고서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전통회계에서는 이를 위하여 차변과 대변으로 회계정보를 입력하는 분개라는 고유한 장치를 고수해왔다.

전통회계에서 차변과 대변으로 회계정보를 입력하는 회계원리를 고수해 온 이유는 차변과 대변의 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를 하는 원칙을 따르면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이 항상 똑같아 진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차변과 대변의 두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인식할 수 있는 특성을 거래의 이중성(dual effects of accounting events)이라고 한다.46) 

거래의 이중성은 ‘자산=지분’ 또는 ‘자산=부채+자본’이라는 회계등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의 정당성은 이 등식관계에 의하여 인정된다.47)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과 수익과 비용의 발생 등 8개의 요소가 있는데 이들의 증감 또는 발생의 8개 요소들의 결합관계를 거래의 8요소라 한다. 

비용의 발생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거래이므로 차변에,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래이므로 대변에 배치할 경우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및 비용의 발생은 차변항목으로,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및 수익의 발생은 대변항목으로 나열하여 집계할 경우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신통 하리만치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는 전통회계의 대차형평의 원리가 실현되는 것이다. 

비록 거래의 8요소에 수익과 비용의 발생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자본의 증감을 가져오는 원인을 설명하는 거래일뿐 그 자체로서 ‘자산=부채+자본’이라는 회계등식의 기본요소가 되지는 못한다. 수익과 비용이 발생은 단지 회계처리를 통하여 손익계산서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손익계산서의 최종 금액인 순이익 또는 순손실은 대차대조표의 자본의 부에 기록됨으로써 회계등식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전통적인 회계원리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만을 제공하는데 그친다.

수익과 비용까지 포함시켜 회계등식을 작성하면 ‘자산+비용=부채+자본+수익’이라는 등식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등식에서 차변항목인 자산과 비용은 서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대변항목에서도 부채와 자본은 수익과 별 공통점이 없다. 물론 억지로 인과관계를 엮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한 그룹에 속한 요소들간에 가져야 할 공통적인 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통회계의 차변과 대변은 그 자체로서는 기업활동과 아무런 유의성을 가지지 않으며 단지 회계의 기능만을 위한 등식에 불과하다. 

활동정보회계(AIA ; Activity Information Accounting)란 활동정보로부터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보고서를 바로 제공하는 회계원리를 가진 회계이다.48) AIA는 전통적인 회계원리가 차변과 대변의 틀을 통하여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정보화 하는데 비하여 모든 활동에는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치(활동가치)가 있고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는 활동가치와 같은 크기의 자원이 대응(대응가치 또는 자원가치)된다는 경제의 일반원리를 정보처리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전통회계가 회계등식으로부터 거래의 이중성을 찾는데 비해 AIA에서는 시장경제원리에서 찾고 있다. AIA에서는 거래의 이중성은 회계에 고유한 개념이나 원리가 아니라 원래 경제현상의 일반적인 원리로 간주한다.49) 회계에서는 단지 이를 빌려서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인식을 한다. 

어떤 나라가 자본주의제도를 택하고 있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택하고 있든지간에 모든 형태의 국민경제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세 가지 기본문제가 있다. 첫째는 어떤 재화와 용역을 얼마만큼씩 생산할 것인가 이고 둘째는 어떠한 생산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생산할 것인가이며 셋째는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문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원의 희소성(scarcity of resources) 때문이며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를 풀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가격기구(price mechanism) 또는 시장기구(market mechanism)를 이용하는 것이다.50) 

경제현상에서는 이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수요와 공급에 반드시 가격이 개입되어 있다.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면 거래와 같은 경제현상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즉 경제현상에서는 대가 없이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기업활동에 원용하여 설명한다면 취득과 처분에는 이를 위한 지불이 따르고 생산을 하기 위하여는 자원의 투입이 있어야 한다. 거래의 이중성은 바로 여기에 현실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AIA에서는 현실로서 존재하는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어떤 활동으로 인하여 거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가치가 있다면 이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그 목적물의 대가로 지불되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AIA에서 인식하는 거래의 이중성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제원리에 의하면 이는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 전통적인 회계원리에서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듯이 이들 가치의 크기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AIA에서는 활동의 가치를 활동가치라 하고 이의 대가로 교환되는 자원의 가치를 대응가치라 한다. 그리고 활동가치와 대응가치는 등가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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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AIA의 활동가치와 대응가치의 대응관계

기업에는 다양한 활동이 있다. 예컨대 구입활동, 생산활동, 매출활동, 재무활동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염두에 두고 활동가치를 설명한다면 활동가치란 취득, 생산 및 처분활동 등 기업활동의 결과 취득, 생산 및 처분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와 투자 및 재무활동의 결과 기업에 귀속되는 권리와 의무의 가치를 말한다. 그리고 대응가치란 활동을 위하여 교환되거나 투입되는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현금 2,000,000원을 주고 상품을 구입하였다면 이 거래의 활동가치는 상품매입활동 2,000,000원이 되고 대응가치는 현금의 지급 2,000,000이 되는 것이다. AIA를 채택하고 있는 회계시스템의 이용자는 차변과 대변을 전표에 분개하는 대신 자신이 수행한 활동이 무슨 활동이며 얼마짜리 활동인지를 품의서에 기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거래를 이용하여 AIA에 의한 회계기록과 전통적인 회계원리의 분개를 각각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AIA에 의한 회계기록 :

[활동명 : 매입활동]   활동가치 : 상품(매입) ￦2,000,000

                     대응가치 : 현금(지급) ￦2,000,000

전통적인 회계원리의 분개 :

[차변]  상품 ￦2,000,000  /  [대변]  현금 ￦2,000,000

AIA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입력된 활동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회계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활동정보에는 단지 차변과 대변의 정보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물론이고 활동별 현금흐름과 활동동인(Activity Driver)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와 활동기준원가보고서(ABC)도 활동정보 입력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로부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공하는 과정은 전통적인 회계처리의 경우에는 ‘시산표의 작성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수기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담당자는 특별한 고민을 하지 않고 시산표로부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할지 모른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산에 의한 회계처리가 일반화된 지금, 전산시스템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밟지 않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작성된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단지 특별한 형식을 가진 회계보고서일 뿐이다. 즉 특별한 형식을 갖춘 채 어디에는 무슨 계정을 표시하고 또 어디에는 어떤 금액을 기록하여 작성하라는 보고서일 뿐이다. 이러한 보고서의 형식은 회계기준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단지 이러한 형식을 맞추어 작성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규정된 보고서의 형식을 지키기 위하여 굳이 분개를 하거나 시산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또 논리적으로도 회계보고서를 위한 모든 정보를 포착할 수 있고 이의 정확성이 검증되면 되는 것이지 과정에서 특별한 형식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금흐름표의 경우 AIA시스템에서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회계원리에 의해 분개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의 증감과 이에 대응되는 상대 계정과목에 관한 정보만이 제공될 뿐이지만 AIA에 의할 경우에는 활동명을 중심으로 현금의 증감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므로 회계처리과정을 통하여 간접법은 물론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제공이 가능하다.

AIA를 회계원리로 채택하여 개발된 회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직접법 현금흐름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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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AIA에서 제공하는 직접법 현금흐름표

AIA에서는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를 통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흐름을 즉각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경제적 기업가치(EVA)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직접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제적 기업가치의 간단한 예를 들면 [그림10]과 같다.

AIA에서는 회계기록을 통하여 모든 활동정보를 제공하므로 ABC(Activity Based Costing)에 필요한 활동정보를 회계처리 과정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그 결과 AIA에서는 ABC보고서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다. AIA에서 회계기록 과정을 통해 입수하는 ABC관련 활동정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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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9] AIA가 제공하는 ABC관련 활동정보

AIA시스템에서 회계처리의 정확성은 건별로 확인된다. 즉 활동가치와 대응가치의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것으로 회계처리의 정확성은 확인된다. 회계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 시산표가 필요하거나 이중 입력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진 지금은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다.

전통회계나 AIA는 모두 거래의 이중성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회계처리를 한다는 점에서는 공히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단지 거래의 이중성을 채택하는 목적이 전통회계는 자기검증에 있는데 비하여 AIA에서는 이와 더불어 활동정보의 정확한 포착에 있다. 즉 AIA에서는 활동의 가치와 이에 대응되는 대응가치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어떠한 활동이 얼마의 자원을 대가로 또는 희생함으로써 수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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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직접법 현금흐름표에 기반을 둔 경제적 기업가치표

전통회계에서는 회계등식에 의하여 자원의 증감과 그 원인을 포착하는 것이 회계처리의 목적이 되고 있으나 AIA에서는 활동정보를 포착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이를 위하여 전통회계에서는 수작업이든 전산에 의한 자동분개이든 분개를 통하여 회계정보를 입수하나 AIA에서는 분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현업의 활동보고서를 충실히 그대로 이용한다.

AIA의 가장 큰 장점은 회계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처리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현업에서 활동발생과 동시에 자신의 활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지식경영을 위하여 대단히 필요하다. 지식경영에서는 발달된 전자기술을 이용하여 동시적으로 지식이 공유·확산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직원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직원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활동이 기업에 가져오는 성과와 자신이 소비하는 자원의 관계를 정확한 회계정보를 통하여 파악함으로써 보다 기업에 의미있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계시스템은 회계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전통적인 회계원리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활동발생과 동시에 회계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어렵다. 또한 전통적인 회계원리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외의 회계보고서의 제공도 논리적으로 어렵다. 

AIA는 하나의 회계원리 이기는 하지만 이를 이용한 회계시스템이 개발됨으로써 실현가능성을 입증시켜주고 있다.51) 

Ⅴ.  요약 및 결론

지식경영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장이나 말단직원이 정보를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수평적 문화가 중요하고 전략수립과 실행하는 주체간 구분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전략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라 할 수 있는 회계정보는 수평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식경영의 실천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계의 문제는 회계프로그램의 문제로 잘 못 인식되고 있다. 즉 회계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활동발생과 동시에 회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현상과 회계정보시스템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은 이것이 잘 못된 인식이며 전통적인 회계원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전통적인 회계원리는 차변과 대변이라는 형식에 거래의 8요소를 대응시키는 규칙을 알지 못하면 회계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회계정보의 공유와 활동발생과 동시에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회계원리는 활동정보 중에서 거래의 8요소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포착하므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을 회계정보로 제공하며 최근 들어 그 정보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금흐름표와 활동원가정보(ABC) 등 다양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회계원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지식경영에 적합한 새로운 회계원리로서 AIA가 제시된다. AIA는 활동발생과 동시에 경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회계정보화 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회계원리 이다. AIA는 종래의 차변과 대변이 아니라 활동가치와 대응가치를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거래의 이중성과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일반적으로 경영조직에서 회계정보는 비밀스러운 정보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회계정보가 경영조직의 핵심적인 정보라는 정보의 특성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에도 회계정보에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회계정보가 활동발생과 동시에 경영조직에서 공유되지 않고는 경영혁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정한 성과를 발휘할 수 없다. 그것은 이제는 근로자가 생산을 위한 부속품처럼 일하던 산업사회가 더 이상 아니며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해야 하는 지식사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계원리의 개선을 통해 회계정보도 다른 정보와 마찬가지로 지식공유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

새로운 회계원리의 정착을 통해 지식경영의 실효성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는 새로운 회계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자세가 필요하다. 전산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회계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이나 회계정보를 은밀하게 간직하여야 하는 성역처럼 인식하는 조직문화에서는 지식경영에서 추구하는 전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지식경영의 실현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회계원리의 개선을 통해 회계의 본질적인 문제인 정보의 실시간 제공과 정보의 완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해 새로운 회계원리를 이용하여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다양한 회계의 한계가 극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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